
Ⅰ. 서론

대학생들은 졸업 후 취업을 위한 시험, 면접과 관련된 준비과

정과 직접적인 취업 경쟁으로 인하여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느끼

는 경우가 많다. 어느 정도의 긴장감은 시험 대비에 좋은 영향을 

주지만, 과도한 시험불안은 학업과정과 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도 한다[1]. 이러한 불안은 불길한 예감으로 편안하지 않고 

정서적으로 긴장되면서 불쾌감을 느끼는 감정적인 반응을 의미

한다[2]. 시험불안도 불안의 한 형태이며, 시험불안은 시험이라

는 상황에서 극심한 고통과 불안을 경험하는 심리를 나타내는 

것으로[1], 심한 경우에는 시험을 치르는 동안 어지러움, 호흡곤

란 등의 신체적인 증상을 동반하기도 한다[3]. 

특히 치위생학과 학생들은 국가고시를 위한 많은 양의 학습량

을 감당해야 하고 임상실습을 병행하는 교육과정과 그에 따른 

평가를 받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담감이 적지 않다[2,4]. 이는 

실기와 필기를 같이 진행하는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에서 높은 

시험불안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과 신체적 불안이 올 수 있어 

평소의 실력보다 낮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험불안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불안을 낮추고 학업과정에 

적응을 높여 자신감을 높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변수 중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이고[5], 개인

의 환경 안에서 애정, 공감과 같은 대인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적응을 높여 자신감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 

시험불안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에서 가족의 지지가 가장 영향이 있었고[3] 

사회적 지지가 높으면 불안수준과 우울감이 낮고 성취동기와 

생활 만족도를 향상시킨다고 하였으며[6], 또한 학업 스트레스를 

낮추고 시험불안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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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변수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시험불안을 완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고[3][9], 이는 학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를 계획하고 실행해 나감으로써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발전하는 것을 의미한다[8].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은 학습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과제에 대해 두려움보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내기 위한 노력을 하며 

본인이 성취하고자 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10]. 선행연구에 따르면, 최와 김[11]의 연구에서는 

시험불안에 학업적 자기효능감 세부항목인 과제 수준 선호와 

자신감이 높을수록 시험불안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김

[12]의 연구에서는 학업 중 겪을 수 있는 좌절, 압박감에 효과적으

로 대처하는 것을 의미하는 학업 탄력성에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국가시험이라는 중요한 시험을 대비하여 치위생학과 학생들 

뿐만 아니라 보건계열 대학생들은 심리적 부담감이 적지 않기 

때문에 시험 불안을 완화하고 학업의 적응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과 자원을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의 시험불안, 사회적 지지, 

학업적 자기효능감 정도를 파악하고 그 관련성을 규명하고 치위

생학과 학생의 시험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치위생학과 학생의 시험 불안을 낮추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자료 수집은 2022년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경기⋅충청⋅

강원⋅전라 지역의 임상실습을 경험하고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치위생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편의추출 하였고, 자기기입식 설문

조사방법으로 배포 후 연구대상자가 작성하였다. 표본 크기는 

G*power 3.1.9.7 program을 이용하여 효과크기 0.15, 유의수준 

0.05, 검정력 0.95, 예측변수 10개로 하였을 때, 최소인원은 172

명이고, 최종 분석대상자는 190명이었다.

2. 연구방법

연구 도구로는 일반적 특성 5문항, 시험불안 20문항, 사회적지지 

12문항, 학업적 자기효능감 2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시험 불안은 

김[13]이 연구에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Zimet 

등[14]의 사회적 지지 도구를 사용하였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박[15]의 도구로서 하위요인으로는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

난이도 선호로 28문항으로 구성된 연구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α는 시험불안 0.941, 사회적지지 

0.941, 학업적 자기효능감 0.795,이었다. 연구도구는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시험불안, 사회적 지지, 학업적 자기효

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3. 자료분석

자료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6.0 program을 이용하였고, 

유의수준은 0.05로 정하였다. 연구대상자의 변수의 점수는 산술

평균을 실시하였고,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변수는 t-검정과 일원

분산분석으로 분석하였으며, Scheffe’의 사후검정을 시행하였

다.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분석을 하였고, 치위생학

과 학생의 시험불안에 영향 요인은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변수의 평균점수

연구 대상자의 시험불안은 3.03점, 사회적 지지는 3.95점이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2.92점이었으며, 하위요인은 자신감 2.75

점, 자기조절 효능감 3.40점, 과제난이도 선호 2.92점 이었다

<Table 1>.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시험불안 정도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시험불안 정도를 보면, 경제상태

(p=0.038), 학업 스트레스(p<0.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 결과, 경제 상태에서는 유의성이 없었고, 학업 스트레

스는 ‘높다’에서 시험불안이 높게 나타났다<Table 2>. 

3. 변수 간 상관분석

시험불안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자신감(r=-0.346)은 음의 상

관관계가 있었고, 자기조절 효능감(r=0.459)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사회적 지지와 자신감

(r=-0.356)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사회적 지지와 자기조절 

효능감(r=0.255)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자신감과 자기조

절 효능감(r=-0.556), 과제난이도 선호(r=-0.311) 는 음의 상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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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있었고, 자기조절 효능감과 과제난이도 선호(r=0.195)는 

양의 상관 관계가 있었다<Table 3>.

4. 시험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시험불안을 종속변수로 하고 학업적 자기효능감 하위요소인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와 사회적 지지를 

설명변수로 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Durbin-Watson 검정계수는 자기상관성의 문제가 없었고 공

차한계는 0.592-0.883으로 나타났으며(F=16.049, p<0.000), 분

산팽창인자(VIF)는 1.133-1.690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연구대상자의 시험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신감(β

=-0.235, p<0.006), 자기조절 효능감(β=0.405, p<0.001), 과제

Variables Divisions N Test anxiety t or F (p* )

Age ≤21 115 3.11±0.83 1.663

≥22 67 2.89±0.84 (0.098)

Grades Low 42 3.28±0.96 2.617

Middle 112 2.95±0.74 (0.076)

Advanced 28 2.97±0.94

The state of Bad 33 3.36±0.95 3.327

the economy Usually 141 2.96±0.79 (0.038)

Good 8 2.85±0.95

Major satisfaction Bad 20 3.09±0.90 0.393

Usually 130 3.05±0.84 (0.676)

Good 32 2.91±0.76

Academic stress Low 13 2.31±0.86a 15.113

Usually 105 2.88±0.71b (<0.001)

High 64 3.41±0.87c

* By the t-test for two groups and one-way ANOVA(post-test Scheffe) for three

 a,b,c The same character indication shows that there i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Table 2> Level of scal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Unit: Mean±SD

Variables Test anxiety Social support Confidence Self-regulating efficacy Assignment difficulty preference

Test anxiety 1

Social support 0.009 1

Confidence -0.346** -0.356** 1

Self-regulating efficacy 0.459** 0.255** -0.556** 1

Assignment difficulty preference -0.004 -0.020 -0.311** 0.195** 1

**p<0.01 by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Table 3> Correlation of instrument scales

Variables Item Min Max Mean±SD Cronbach‘s α

Test anxiety 20 1.20 5.00 3.03±0.84 0.941

Social support 12 1.83 5.00 3.95±0.74 0.941

Academic self efficacy 28 2.25 3.50 2.92±0.18 0.795

Confidence 8 1.00 3.75 2.75±0.49 0.765

Self-regulating efficacy 10 2.20 5.00 3.40±0.43 0.732

Assignment difficulty preference 10 1.90 3.70 2.92±0.30 0.789

<Table 1> Reliability of instrument scales Unit: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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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이도 선호(β=-0.160, p<0.021), 사회적지지(β=-0.181, 

p<0.010)에서 유의미한 관련성이 나타났고,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조절 자기효능감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25.0%

이었다<Table 4>.

Ⅳ. 고찰

본 연구는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치위생학과 학생의 시험불안, 

사회적 지지,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의 관련성을 규명하고, 시험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치위생학과 학생의 시험 

불안을 낮추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하였다.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치위생학과 학생의 시험불안은 3.03점

으로 수도권 치위생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최와 김[11]의 연구 

2.76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연구대상자의 선정 차이로 국가

시험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심리적으로 불안감이 높아져 나타

난 결과라고 사료된다. 국가시험을 앞둔 학생들의 조바심과 불안

감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지도교수 상담 활성화, 심리 안정 프로

그램 등 학생들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간호학과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노와 이[6]

의 연구에서는 2.84점으로 본 연구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비슷한 보건계열이지만 학과 마다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과목과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사료된다. 사회적 지지는 

3.95점으로 나타나 3.68점으로 나온 임과 윤[16]의 연구와 비교

적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동일한 치위생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자로 연구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한

다. 또한, 보건⋅복지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과 박[17]의 

연구에서는 3.59점으로 본 연구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보건⋅

복지계열이라는 연구대상자 범위에 따른 차이로 보여진다. 사회

적 지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별 활동을 강의 과정에 다양한 

주제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 간의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2.92점이었고 하위요인은 자신감 2.75점, 자기조절 효능감 3.40

점, 과제난이도 선호 2.92점이었다. 최와 김[11]의 연구에서는 

2.99점으로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고, 김[12]의 연구에서

는 3.44점으로 본 연구보다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지만 최와 김[11]은 수도권 지역. 

김[12]은 대전⋅충청지역의 치위생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

였기 때문에 연구대상자의 지역 차이에서 오는 결과라고 생각한

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시험을 앞둔 환경이 심리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고 사료된다. 추후, 지역별 치위생학과 학생들을 비교해보는 

연구를 계획하여 실시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사료된다. 

하위요인에서는 최와 김[11], 남과 최[18] 연구에서 자기조절 

효능감, 자신감, 과제난이도 선호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이와 

김[19]의 연구에서는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 

순으로 나타나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 자신감 순으

로 나타난 본 연구와 차이를 보였다. 선행연구에서 모두 과제난이

도 선호가 가장 낮게 나온 반면 본 연구에서는 자신감이 가장 

낮게 나와 차이가 있어 학업적 자기효능감 변수를 가지고 지속적

인 연구를 통해 시기별, 대상별 비교해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학과 내에서 

학업 성취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학업과정에 대한 개인별 피드백과 

보완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자신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시험불안 정도를 보면, 경제상태, 학업 

스트레스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학업 스트레스는 ‘높다’에

서 시험불안이 높게 나타났다. 염과 성[20]의 연구에서 시험불안

이 경제상태와 유의하지 않다고 하여 본 연구와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고, 취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시험불안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경제상태가 연구대상자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상반된 

Variables B SE β t p* Tolerance VIF

(constant) 3.591 1.105 3.251 0.001

Confidence -0.401 0.143 -0.235 -2.807 0.006 0.592 1.690

Self-regulating efficacy 0.783 0.150 0.405 5.210 <0.001 0.686 1.458

Assignment difficulty preference -0.449 0.193 -0.160 -2.329 0.021 0.883 1.133

Social support -0.203 0.078 -0.181 -2.589 0.010 0.849 1.178

R2=0.266, adjusted R2=0.250, F=16.049(p<0.000), Durbin-Watson: 2.002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t α=0.05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f test anx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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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학업과 취업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과 비교해볼 수 있는 선행 논문이 많지 않아 비교⋅분석에 

어려움이 있어 추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검증이 필요하다.

시험불안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자신감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자기조절 효능감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와 정[21]의 연구에서 시험불안이 자신감과 자기

조절 효능감 모두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자기조절 

효능감의 상관관계가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사회적 지지와 자기조절 효능감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이는 노와 이[6]의 연구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사회

적 지지와 자신감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임[22]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와 학습적 자기효능감이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나 본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또한, 

자기조절 효능감과 과제난이도 선호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자신감과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는 각각 음의 상관관

계가 있었는데 이는 이와 정[21]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상관관계 

연구결과에서 선행연구와 상반된 결과를 나타낸 것은 추후 반복 

연구를 통해 정확한 검증이 필요하다. 

연구대상자의 시험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신감, 자기

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 사회적지지에서 유의미한 연관성

이 이었고, 가장 관련이 있는 요인은 자기조절 효능감으로 나타났

으며, 설명력은 25.0%이었다. 최와 김[11]의 연구에서 자신감과 

과제난이도 선호가 시험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

고 이와 정[21]의 연구에서는 자신감이 시험불안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자기조절 효능감이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결과와 각각 차이가 있었고, 이는 대상자

의 차이에서 나타난 결과일 수 있으며 대상자별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편의추출로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치위생학과 학생

을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실습을 한 학생을 대상으

로 하여 학교마다 실습을 나가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설문내용

에 와닿는 정도도 차이가 있어 연구 대상의 기준이 일정치 않고 

결과에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렇지만 본 연구를 

통해 사회적지지, 학습적 자기효능감, 국가고시를 준비하면서 

느끼는 시험불안의 정도, 영향 요인을 파악했다는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 추후, 상관관계에서 선행연구와 상반된 결과를 가져

온 것에 대한 반복 연구를 통해 정확한 검증과 연구대상자 범위를 

졸업예정인 학년으로 설정하고 지역별 비교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Ⅴ. 결론

본 연구는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치위생학과 학생의 시험불안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학생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

할 수 있는 요인을 통해 시험불안을 낮추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자료 수집은 2022년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임상실습을 경험하고 국가고시를 준비하

는 치위생학과 학생을 편의추출하였고,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법

을 이용하여 설문을 배포 후 작성하였다.

1. 치위생학과 학생의 시험불안은 3.03점, 사회적 지지는 3.95

점이었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3.28점이었으며 하위요인

은 자신감 2.75점, 자기조절 효능감 3.40점, 과제난이도 

선호 2.92점이었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시험불안 정도를 보면, 경제상태

(p=0.038), 학업 스트레스(p<0.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 사후검정 결과, 경제 상태에서는 유의성이 없었고, 

학업 스트레스는 ‘높다’에서 시험불안이 높게 나타났다.

3. 시험불안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자신감(r=-0.346)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자기조절 효능감(r=0.459)과 양의 상

관관계가 있었다. 

4. 연구대상자의 시험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신감(β

=-0.235, p<0.006), 자기조절 효능감(β=0.405, p<0.001), 

과제난이도 선호(β=-0.160, p<0.021), 사회적지지(β

=-0.181, p<0.010)에서 유의미한 관련성이 나타났고,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조절 효능감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25.0%이었다.

따라서,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을 앞둔 치위생학과 학생이 시험

불안을 극복하고 시험에 잘 대처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심리적 

건강과 사회적지지 환경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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